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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상표디자인심사국
디자인심사정책과

과 장 이인수 042-481-5331

사무관 임태완 042-481-5766

2017년 9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인터넷매체는 9월 21일(목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된다
- 개정 디자인보호법 9월 22일부터 시행 -

□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디자인이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

공지된 후 출원할 수 있는 기간(신규성 상실 예외기간)을 대폭 확대(6개월→12개월)

하고, 해외에 디자인 출원시 제출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서면으로

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

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□ 그동안 디자인창작자들이 디자인이 공지되거나 공개된 사실을

간과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인 6개월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,

중소기업에서도 디자인 공개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제품의 양산

여부를 결정하기에 6개월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

제기되어 왔다.

<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을 놓친 사례 >  

A회사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의 막대과자를 생산하여 팔기 시작했다.
이 과자는 SNS 등을 통해 소문이 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으나 판매를 시작
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B회사에서 동일한 모양의 막대과자를 만들어
팔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였다. A회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해당과자의
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으나 등록받을 수 없었다.
왜냐하면 디자인이 제품으로 판매된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간 6개월이
경과되어 출원되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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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후

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

사례가 없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기간을 선진국 수준*인

12개월로 연장하였고, 주장시기도 기존에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
통지할 때만 주장할 수 있었으나 등록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

출원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.

* 주요국 신규성상실 예외기간 : 미국(12개월), 유럽(12개월), 일본(6개월)

□ 또한, 첫 번째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다른

나라에 출원할 경우 증명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

불편함이 있었다.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적 코드만 기재하면 서면으로
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정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, 현재

미국,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

협의가 진행중에 있다. 따라서,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한 후 이를
기초로 다시 해외에 출원하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

없어 권리확보 시간이 단축되고 대리인 비용도 절감되어 해외 출원이

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.

<국가간 우선권 주장 서류 교환 방식 >  

한국 특허청에
전자적 코드 신청 ⇨

전자적 코드
발급 ⇨

미국, 중국등출원시
전자적 코드 기재 ⇨

전자적 코드로
해당서류 열람

<출원인> <한국특허청> <출원인> <미국, 중국 등>

□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금번 디자인보호법 시행으로
창작자의 권리확보가 쉬워지고 외국으로의 출원절차도 간편해질 것”

이라고 언급하면서 “앞으로도 디자인 창작자들의 권리보호 및 확대를

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<붙 임> 신규성 상실 예외 및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출원 현황 1부.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표디자인심사국

디자인심사정책과 임태완 사무관(☎ 042-481-5766)에게 연락 바랍니다.



붙임  신규성 상실 예외 및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출원 현황

□ 2016년의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전체 출원의 2.6%(1,827건)

이고,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은 4.3%(2,976건)임

o 신규성상실 예외주장

       

연도
디자인출원
(복수디자인)

신규성상실
예외주장

비 율

2011 58,571 1,484 2.5

2012 65,469 1,994 3.0

2013 70,054 2,580 3.7

2014 67,586 1,933 2.9

2015 72,190 1,981 2.7

2016 69,298 1,827 2.6

o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

       

연도
디자인출원
(복수디자인)

우선권
주 장

비 율

2011 58,571 3,036 5.2
2012 65,469 3,036 4.6
2013 70,054 3,385 4.8
2014 67,586 3,231 4.7
2015 72,190 3,093 4.3
2016 69,298 2,976 4.3


